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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때

“알렉스, 이제 언어 치료를 
하러 갈 시간이야.” 젠킨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알렉스는 푹 고개를 숙였어요. 알렉스는 

언어 치료를 위해 특별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발음을 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언어 치료 수업에서 말하는 법을 연습해야 
했어요. 알렉스는 교실에서 나갈 때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알렉스는 선생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번만 빠지면 안 돼요? 오늘만요.” 
알렉스가 속삭였어요.

오늘은 티몬스 선생님이 공룡 수업을 
하기로 예정된 날이었어요. 티몬스 
선생님은 멋진 공룡 뼈가 무척 많은 
박물관에서 일하고 계셨고, 오늘은 몇천 
년이나 된 공룡 뼈를 가지고 오기로 
하셨죠! 알렉스는 그 수업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젠킨스 선생님은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언어 치료 수업은 
하러 가야지. 갔다 오면 티몬스 선생님의 
수업 끝부분은 들을 수 있을 거야.”

알렉스도 선생님을 보며 웃음을 
짓고 싶었지만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알렉스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언어 치료 교실로 향했어요. 언어 
치료 수업에서는 같은 발음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공룡에 대해 배우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이 바보 같은 발음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알렉스가 언어 치료 선생님께 
말했어요. “아기가 된 것 같단 말이에요.”

“너는 전혀 아기가 아닌걸. 누구나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할 때는 있어. 
선생님도 너만 했을 때 이런 언어 치료 
수업을 받았다는 걸 혹시 알고 있니?”

선생님의 말씀에 알렉스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남은 수업 내내 
발음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알렉스가 교실로 돌아갔을 때, 친구인 
코트니가 교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어디 가는 거야?” 알렉스가 물었어요.
코트니는 고개를 툭 떨궜어요. “나는 

글 읽는 걸 좀 어려워해서 특별 읽기 
수업에 가야 해.” 코트니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야, 괜찮아. 나도 언어 치료 수업에 
다녀오는 길인걸. 내내 똑같은 발음만 
하다 왔어.” 알렉스는 그렇게 말하며 코를 
찡긋거렸어요.

“정말?”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 치료 수업을 들은 지 벌써 
2년째야.”

“왜 난 몰랐지?”
코트니의 말에 알렉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거든. 다른 애들이 놀릴까 봐.”

“나는 절대 너를 놀리지 않을 거야.” 
코트니가 말했어요. “공룡 수업이 
끝나기 전에 네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공룡 뼈는 진짜 멋지거든!” 
코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가야겠다. 나중에 봐.”

알렉스는 곧 다른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아이가 자신과 코트니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사교성을 
키우는 수업을 들으러 가는 토미도 
있었고, 팔을 다쳐서 팔의 근력을 
키우려고 특별 교사를 만나는 베키도 
있었어요.

이제 알렉스는 언어 치료 수업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들도록 돕고 싶었어요. 알렉스는 
점심시간이면 코트니와 함께 글 
읽는 법을 연습했고 토미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구나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인 맥브라이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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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치료 수업보다는 공룡 

뼈 수업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난 글 읽는 걸 
배우기 위해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있어.

난 팔이 낫도록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있어.

난 사교성을 키우기 
위해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있어.


